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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력 발휘
    보도일시┃ 2024년 12월 16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위풍당당한 바이올린 선율을 타고 
- 장생포문화창고 시민음악 아카데미 수강생 실력 발휘 -

  

장생포문화창고(고래문화재단 운영)는 지난 14일 토요일 오후 1층 로비에서 

<시민음악아카데미> 수강생들의 바이올린 버스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. <시민

음악아카데미>는 올해 1월 말부터 총 8개 강좌로 색소폰 1강좌, 드럼 3강좌와 

바이올린 4강좌로 분기별 52명을 모집해 총 330회 운영하였다. 수강생들은 아

카데미에서 그동안 배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로 아동과 성인반 수강

생 28명이 위풍당당 행진곡, 겨울왕국, 캐럴 모음곡 등 13곡을 연주했다. 

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주축인 아동반이 ‘작은 별’ 합주를 시작으로 ‘징글

벨’, ‘캐리비안 해적’ 등 연주하자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관람객이 환호와 

박수의 갈채를 보냈다. 어린 수강생들은 이번 바이올린 버스킹을 위해 주말 

바쁜 시간을 내어 연습하고, 공연에 필요한 해설과 반주 등 서로의 의견을 나

누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. 이번 버스킹은 열정적인 수강생들의 모습

을 보고 담당자가 공연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. 

“장생포문화창고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.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배워서 

전문 문화공간에서 버스킹을 해보니 진짜 연주자가 된듯하”다고 박진아(55) 

씨는 소감을 밝혔다.

내년 <시민음악아카데미> 수강생은 2025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새로 모

집한다. 모집 강좌는 총 8개 강좌로 색소폰 1강좌, 드럼 3강좌와 바이올린 4

강좌 52명을 모집하며, 올해 2분기 개설한 색소폰 강좌는 중장년층의 많은 신

청을 기다리고 있다.

장생포문화창고는 주민의 여가와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2025년에도 공연과 

전시, 체험프로그램 등 보다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.

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. 12. 16.


